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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꽃피는 4, 5월,
꽃처럼 화사한 분위기가 임직원들 마음에 깃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도민체전에 우리 야구동호회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으며, 운동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리우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점은 메달 획득에 성과를 달성한 선수들은 한결같이 
평소 연습한 대로 ‘긍정의 루틴(Routine)’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일이 잘 안되니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했다’고 했고, 
여자 체조 4관왕인 바일스는 ‘연습한 대로만 하려 했다’고 우승 소감을 피력했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을 일컫는데,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러한
자기만의 루틴 현상이 있으며,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안정화하는 일종의 마인드콘트롤인 셈입니다.

실전에서 최상의 행동을 하기 위해 행동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관된 동작이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양궁, 골프 종목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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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궁선수 기보배는 ‘수첩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경기 전에 펼쳐보고 경기장에 입장한다’며 일종의 자기 주문처럼,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루틴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싱 박상영 선수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를 되뇌는 모습을 
TV 중계에서 시청한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은 자기 스스로 안정을 찾는 
자기만의 방법을 습관화하고 있구나 하고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술 개발을 하거나 영업마케팅을 전개함에 있어서
회사가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고,
이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보다는 신입사원 때 열심히 했던
자기만의 루틴을 다시 찾아내어 습관화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목표달성은 물론 예기치 
않은 기적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꽃처럼 밝고 아름다운 얼굴에 늘 미소가 흐르고,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화목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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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